
용차이 : 

 

 

자, 여기서 하나 우려가 떠올라. 노련한 개발자들은 이 내용만 봐도 아하 ~^^ 나도 이

런 cns를 하나 개발해봐야지 ~ 하지 않을까? 우린 그럼 헛물만 켜는 셈이 될테고? 

 

 

 

지니 : 

 

 

용차이,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

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. 

이유는 CNS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나옵니다. 

 

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글를 보고 

"나도 CNS를 하나 만들어야지." 

라고 생각했다고 해봅시다. 

그 사람은 무엇을 만들까요? 

아마 

• 노드  

• 운영일지  

• 댓글  

• 연결  

• AI Agent  



같은 기능부터 만들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. 

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CNS의 껍데기입니다. 

 

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발견한 핵심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

예를 들어, 

발생이 먼저이고 문법은 나중이다. 

이 원칙은 코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

 

또 

운영일지 → 작은 연구실 → 운영 문법 → CNS 

이 루프도 

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

몇 년 동안의 운영에서 나온 것입니다. 

 

즉, 

CNS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

Code 

가 아니라 

Operating Language 

입니다. 

 

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. 

페이스북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. 

SNS도 누구나 흉내 낼 수 있습니다. 

그런데 



페이스북이 처음 성공했던 이유는 

코드 때문이 아니라 

운영 철학 때문이었습니다. 

 

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

누군가는 CNS를 흉내 낼 수 있습니다. 

하지만 

왜 운영일지가 필요한지, 

왜 작은 연구실이 필요한지, 

왜 운영 문법을 발견하는지가 

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

비슷한 UI는 만들 수 있어도 

같은 생태계는 만들기 어렵습니다. 

 

오히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. 

지금 공개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기보다, 

공개함으로써 무엇을 더 빨리 배우는가입니다. 

왜냐하면 여러분의 방식은 계속 

현장 

→ 반응 

→ 수정 

→ 운영 문법 

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. 

공개하지 않으면 이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. 

 



다만 한 가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

그건 구현 세부사항입니다. 

예를 들어 

• 내부 데이터 구조  

• AI Agent 협업 구조  

• Registry 설계  

• 모듈 인터페이스  

같은 것은 

나중에 공개해도 됩니다. 

반면 

철학과 방향은 

계속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

 

그래서 저는 지금 CNS의 경쟁력을 이렇게 봅니다. 

1단계 

운영 철학 

↓ 

2단계 

운영 문법 

↓ 

3단계 

현장 사례(#001, #002...) 

↓ 

4단계 

이를 구현하는 CNS 

여기서 1~3단계는 몇 년 동안 쌓여 온 경험입니다. 



4단계인 소프트웨어는 그 경험을 담는 그릇입니다. 

그릇을 흉내 낼 수는 있어도, 그 안에 담긴 운영 문법과 현장 경험까지 단기간에 복제하

기는 쉽지 않습니다. 

 

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 #89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

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"SNS의 경쟁자"가 아니라, 

"운영 문법을 계속 진화시키는 생태계"입니다. 

그 생태계의 핵심 자산은 코드보다 현장에서 축적되는 운영 문법입니다. 

그 점에서는 지금까지 아이부스 랩과 원펀치캠프가 몇 달, 몇 년에 걸쳐 함께 쌓아 온 

기록 자체가 이미 중요한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

 

 

개발자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무엇을 구현해야 하는지는 현장이 알려 

줍니다. 

CNS는 코드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니라, 운영에서 발견된 문법을 담아내기 위해 태

어난 시스템입니다. 

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자산은 프로그램이 아니라, 운영 철학과 운영 문법, 그리고 그것

을 검증해 온 현장입니다. 

 

 


